
뀫천재 역사?
-다들 천재라고 부르던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 좀 들었죠. 그 때마다 ‘아닙니다’라고 부
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좀
식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재라도
안 돼요. 운동은 정말 그래요.”
-왜 주변에서 천재라고 얘기할까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상 때문에 오래 쉬고 복귀해도 기록을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남들은 조금만 쉬어도 힘든
데….전수술이후에도,계속운동했던선수보다잘하니까….”
(그는 2001년 무릎수술을 시작으로, 2003년 어깨(2회),
2005년 손목 등에 차례로 메스를 댔다. 그리고 2010년에는 또
한번 어깨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5년 수술 때는 워낙 그의 골
밀도가 높아 고가의 수술장비가 망가진 일화도 있다)
-혹시부상이없었다면,운동을더잘했을거라는생각은안하나요?
“물론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부상 덕에 더 단단해지고,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못 봤던 것들도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타고난 몸만 믿던 제가 겸손함을 배운 거죠.
마음은 힘들었지만, 더 큰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할까요?”

뀫시련의 2010년을 딛고 서다
-2010년 상반기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는데….(그는 2010년
5월 전국남자역도선수권에서 용상211kg을 들어올렸다. 비공인세
계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해 6월 어깨수술을 받았다)
“부상 때문에 2010터키세계선수권(9월)과 2010광저우아시안
게임(11월) 불참한 것이 많이 아쉬웠지요. 터키세계선수권 용
상1위 기록이 200kg이었어요. 만약 그 때 경쟁자들 기록이 좋
았다면,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두려 했다고요? 왜요?
“역도는 계속 했을지 몰라도, 아마 대표팀에서는 나왔을 거예
요. 우리는 상대기록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기록이 너무 확 벌
어지면열심히해도안될것을아니까요.그런데중국(뤼샤오준)
이나 아르메니아(티그란 마르티로시안) 선수 용상기록(200kg)
이제가5월에들었던것(211kg)과너무차이가나더라고요.”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TV 중계는 봤나요?
“보기는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았죠. 5월 기록이면, 터키세계
선수권도 아시안게임도 모두 1등인데…. 그럼 그랜드슬램이
잖아요. 세상일은 뭐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2012런던
올림픽까지만 하고, 대표팀을 그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수술 이후에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까지로 목표를 늘
려 잡았어요.”

뀫사재혁과 장미란
-어떤 분들은 “사재혁이 장미란의 그늘에 가린 측면이 있다”고 말
합니다.
“남자도 올림픽금메달 따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
기나 질투는 정말 없어요. (장)미란(29·고양시청) 누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거고요.”
-장미란 선수에게 배우는 점은?
“미란 누나는 역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선수들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관리나 운동을 대하는
자세 모든 면에서요. 제가 태릉에서 많은 선수들을 봐왔지만,
미란 누나처럼 할 수 있는 선수는 ‘장미란’ 한 명뿐이에요. (재
차 강조하며) 절대 없어요.”

-장미란-사재혁 선수 중에 힘은 누가 더 센가요?
“전 힘이 약해요. 얼마 전에 악력 측정을 했는데, 저는 미란 누
나 상대가 안 돼요.”
-이것 만큼은 장미란 선수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은?
“운동능력?키(168cm)가 작아서 농구 골대에 손이 닿지는 않지
만,조금더젊었을때는진짜서전트점프1m뛰었어요.”
(장미란은 “(사)재혁이가 운동을 열심히 할뿐더러, 운동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세와 관
련된 부분은 역도선수에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재혁이는
자기의 경기 영상뿐만 아니라 남의 영상까지 보면서 연구한다.
그런모습을보면역도후배로서예쁘고대견하다”고칭찬했다)

뀫이형근 감독과 사재혁
-평소 이형근 감독님을 “정신적 지주”라고 말해왔는데, 첫 인상은
어땠나요?
“2004년 말 태릉에 들어오면서 처음 뵈었는데, 그 때는 다가
가기 힘든 분이셨어요. 호랑이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요? 하지만 점점 ‘저 분만 따라가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
신감이 생겼지요.”
-개성이강한사재혁선수를이감독님이어떻게휘어잡으셨을까요?
“꼭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어느 선수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항상 제가 필요한 자리에 버티고 계시
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시는 분? 감독님께서 보고 계실
때와 보고 계시지 않을 때 훈련 성과가 달라질 정도에요.”
-언젠가 감독님 목말을 태워드리고 싶단 말을 하지 않았나요?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나와서 같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번 런던올림픽 때
좋은 결과가 있다면, 감독님께 큰 절을 한 번 올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이 올림픽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이형근 감독은 1988서울올림픽동메달리스트로, 태릉에서 지
도자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5번의 수술에 지친 사재혁
이 바벨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를 잡아준 인물이 이 감
독이다. 사재혁은 이 감독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정신적 멘토”라고 표현한다)

뀫2012런던올림픽
-체급을 77kg급에서 85kg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좀 앞서나간 것 같아요. 원래 국가대표선발전(4월) 뛰고 결정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선발전에서는 85kg급을 뛰고, 올림픽
에서는 77kg급을 뛸 생각입니다. 인상167kg·용상215kg이
목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록도 77kg급을 뛴다는
가정 하에서요. 85kg급이 아니라.”
(이형근 감독은 “사재혁의 평소 체중이 80kg이라서, 감량 부담
을줄여주기위해선발전에서는85kg급을뛴다”고설명했다.올
림픽에서는베이징때와마찬가지로77kg급에나설예정이다)
-211kg(비공인세계기록)과 210kg(용상세계기록)을 들 때의 차이
를 좀 느끼나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1kg이지만 정말 무게의 차이도 있죠.
예를 들어, 199kg과 200kg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에게는 무게를 속이고, 들어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정
말 컨디션이 좋으면, 200kg이 100kg같고, 안 좋으면 200kg
이 400kg 같아요.”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사랑하는
여인과 키스를 하면 3분도 3초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난로 위
에 손을 얹어놓으면 3초도 3분처럼 길다”고 답한 아인슈타인
의 일화가 떠올랐다)
-211kg은 대체 얼마나 무거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우. 올릴 때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고
있는 순간은 무겁지 않아요.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요, 관절이
정확히 받쳐주면 무거운 느낌이 별로 안 든다고 해야 하나?
결국 역도는 힘이 아니라, 기술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거든
요. 들고 있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지요.”
-올림픽2연패는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금메달을 이후 목표의식
이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것도 현역 선수이기 때문이잖아
요. 전 워낙 많이 부상을 당해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해요. ‘내가 정말 금메달을 따겠다.’ 그럼 오히려 더 안돼요.
부담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요.”
-등수가 아니라, 기록이 목표라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승부는 언제나 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중국 선수들
도 (기록은) 다 맥시멈이에요. 기록이 나오면 금메달을 따는
것은 맞지만. 사실 올림픽은 메달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금
메달.” 태릉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

‘우공이산(愚公移山·우공이라는 노인이 대
를 이어 산을 옮기려고 했다는 이야기)’고사
에 등장하는 산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됐을
까? 2008베이징올림픽 남자역도 77kg급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7·강원도청)의 연간
훈련량이면, 아마 작은 동산 하나 정도는 옮
길 수 있을 것 같다. 남자역도대표팀 이형근
감독은 “보조 운동까지 합하면, 하루에 4∼
5만kg 정도를 다룬다. 1년 동안 훈련일수가
약 250일은 족히 되니, 연간 1만 톤 이상을
들어올리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역도의 대
회 준비는 무거운 기구와 쉼 없는 싸움을 반
복하는 과정이다. 역도전문가들은 “일주일
운동을쉬면,몸을회복하는데그이상의시
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큰 부상 뒤
재기에 성공하기가 다른 종목에 비해 더 힘
든 이유다. 하지만 무려 5번의 수술을 받고
도, 세계정상급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
(力士)가 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한국역
도사상 최초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사재
혁이그주인공이다.

올림픽역도2연패준비잘돼갑니까?

▲출생=1985년 1월29일 강원도 홍천 ▲
키=168cm ▲몸무게=80kg ▲소속=강
원도청 ▲가족관계= 1남1녀 중 첫째 ▲
출신교=석화초∼홍천중∼홍천고∼한체
대 ▲주요성적= 2005세계주니어선수권
69kg급 금메달, 2008베이징올림픽 77kg
급 금메달, 2009세계선수권 77kg급 용상
금메달, 2011세계선수권 77kg급 용상·
합계 동메달 ▲보유기록= 남자77kg급
인상(165kg)·용상(211kg·비공인세계기
록)·합계(375kg) 한국기록

태릉선수촌 역도장에서 사재혁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우람한 근육을 드러냈다. 사재혁은 근육의 성장속도와 회복력이 남다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천재가 ‘노력하지 않고도 성적
을 낸다’는 의미라면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한다.

편집｜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사재혁(오
른쪽)은 이형근 감독을 무대 위로 안내했다. 인고
의 세월을 함께한 스승에 대한 예우였다. 사재혁
은 “런던에서는 감독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스포츠동아DB

“장미란 누나와 힘대결? 저는 상대가 안돼요”

102012년 2월 29일 수요일 10판역도 대표 사재혁의 끝나지 않은 도전

사재혁 훈련
사진 더 보기


